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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즈 매티스 장군                    16-12-16
아마도 미국의 신 내각에서 국방장관으로 입각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물은 제임즈  매티스 (James N. Mattis)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자로부터 국방 장관으로 내정되었으니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방 장관으로 취임 할 것입니다. 그는 솔직한 말을 잘하고 트럼프 당선자와 비슷하게 막말도 잘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거침 없는 그의 말투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역대 해병대 정군으로써 가장 존경받는 장군이라고 평가 받습니다. 2016년 현재 그는 66세로서 평생을 미혼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장군으로 진급도 어려웠을 것이고 장관 후보로 지명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매티스 장군은 대장으로 전역하기까지 41년을 미혼 독신으로 군에 몸담아 왔지만  아무런 말썽이나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최전방을 샅샅이 돌아다니는 장군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혼 장교가 공휴일에  근무할 당번이면 그 장교가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당직을 대신 맡아주는 아량도 자주 보이는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미친개”인데 트럼프 당선자도 그를 미친개 매티스 라고 공적으로 불렀고 매티스 자신도 그런 별명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연설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니는 여자에게 따귀를 때리는 놈들이 있다. 나는 그런 놈들에게 총질하는 것을 즐긴다.”는 언급을 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의 말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체면에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매티스 장군 같은 인물이  절제 없이 발언하는 평판에도 붕구하고 또 “미친 개”라는 별명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말 꼬트리 하나만으로라도 청문회에서 시달림을 받는 한국 국회의 청문회와는 매우 다른 미국의 청문회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가 4성장군으로 여러 사령관 직을 두루 맡아왔지만, 그는 자기 통솔하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을 일일이 직접방문하여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장군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해병대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동감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살패의 가능성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는다, 나는 실퍄라는 철자를 모른다.”  “해병대라면 패배라는 단어의 철자를 몰라야 한다.” “미극 행뱡대보다 좋은 친구가 없거 미국 해병대보다 고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라.” 등은 미국 해병대들이 즐겨 인용하는 매티스 장순의 말들입니다.
하여튼 “ 미친개라는 별명은 해병대원들이 선호하는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미친개”는 힘세고. 크며 단단하고 성숙함을 암시하는 별명이라고 합니다. 다행이도 매티스 장군은 동맹 관계를 매우 중요시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매티스  장군의 입각으로 말미암아  한미 관계가 돈독하고 동맹관계가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  
